
처음 학교 가는 날의 초조함과 이가 처음 빠질 때의 두려움에서 

벗어나게 해 주는 따뜻하고 유머 넘치는 이야기.  

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큰 웃음을 주며 

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훌륭한 책. 

앨리슨 맥기 글 / 해리 블리스 그림 / 36쪽

독서활동
목표

1. 그림을 보고 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.

2. 주인공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두려움에 대한 감정에 대해 알 수 있다.

3.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일기를 써 볼 수 있다.



1.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어요. 그때를 잘 떠올리면서 느낌 중심으로 적어 

봅시다.

 

 

입학식 날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
그림으로 그려 봅시다.

학교에 처음
등교할 때의 마음은?

처음 들어간
교실은?

처음 만난 
반 친구들은?

처음 만난
담임 선생님은?



아래 그림을 이 책의 내용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그림과 관련한 이야기의 

내용을 채워 넣으세요.

1

오늘부터 학교에 가는 날이에요
그런데 이 학년 언니의 말로는 일 학년 
선생님은 나이가 (          )살이나 
먹은 외계인이라는 거예요. 게다가 지
구 아이들의 이를 노리고 있다고 했어
요.

수업 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발표도 
하고 싶었지만 나는 (     )을 꾹 
다물고 있기로 했어요.

나는 선생님의 (                 )를 
잘 살펴보았어요. 선생님 귀고리도요.



선생님은 이가 빠지면 (         )
를 준다고 했어요. 하지만 나는 믿을 
수 없었어요.

쉬는 시간에 이 학년 언니는 선생님의 
(             )를 봤냐고 물었어요.

사실 나에게는 비밀이 있어요.
내 비밀은 (    )가 흔들린다는 
거예요. 난생처음으로요.

알고 보니 (           ) 안에는 막
대사탕을 비롯한 여러 과자가 들어 
있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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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을 읽고 등장인물의 마음이 되어 물음에 답해 보세요.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

수업 시간에 왜 입을 꾹 다물고 말을 하지 않니?

선생님은 왜 과자 상자를 들고 다니면서 이가 
빠진 아이에게 과자를 주신 건가요?

1학년 후배에게 선생님이 외계인이고 이를 빼앗아 간다
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야?



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속마음을 적어 보세요.

이 책의 마지막 장면입니다. 주인공은 수업이 끝난 후 어땠냐고 묻는 이 학

년 언니에게 “그렇게만 알고 있어!”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때 주인공이 속마

음은 어떤 이야기를 감추고 있었을까요?



1. 이 학년이 되어 일 학년 후배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. 후배에게 꼭 해 

주고 싶은 학교 생활 비법을 적어 보세요.

2.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

이야기해 봅시다. 

보충자료_이가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!

사람은 태어난 이후 5~6개월경부터 이가 나기 시작해요. 이때 나는 이를 젖니 

또는 유치라고 합니다. 유치는 위아래 20개가 나는데, 생후 6년경이 지나면 유

치가 빠지면서 그 자리에 영구치(또는 간니)가 나는 거예요. 32개의 영구치가 다 

나기까지는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. 책의 주인공처럼 초등학교에 막 입

학하는 어린이의 경우 한창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이지요. 누구나 

이가 빠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, 영구치가 자리잡기 위한 하나의 과정

이므로 편안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.



    주인공이 겪은 오늘 하루 생활을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일기로 표현해 

봅시다.

 월     일      날씨 


